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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든� 정부의� 경제통상정책과� 한국기업의� 대응
최석영� 외교부� 경제통상대사� �

대한민국은� 미국과는� 동맹의� 관계이며,

경제적으로는� 중국에� 굉장히� 의존되어있습니다.

바이든� 정부가� 미국의� 동맹국들과의� 관계� 개선� 강화에� 나서면서

현재� 우리� 대한민국의� 입지가� 이제� 굉장히� 어려운� 상황입니다.

앞으로의� 통상� 리스크는,� 일시적으로� 끝날� 것이� 아닙니다.

그렇기에� 중장기적인� 대응이� 필요하고

사후적인� 대응보다는,� 그� 새로운� 변화를� 미리� 예측하고

선제적으로� 대응을� 할� 필요가� 있습니다.

■� 트럼프� 그리고� 바이든� 정부의� 통상정책

• 트럼프의� 공격적인� 통상정책
-� 미국의� 힘과� 능력을� 최대한� 활용하여� 미국� 안전과� 번영을� 증진하는� 통상정책� 추진

-� America� First� 정책:� 다자간� 규범� 보다는� 양자주의� 또는� 일방주의� 강조

-� TPP� 탈퇴� 공식� 선언� /� 파리� 기후� 변화� 협정� 탈퇴� 선언�

-� 중국의� 도전과� 위협에� 대한� 공세적� 대응

*� 대중국� 조항에서는� 중국의� 경제시스템인� 국가자본주의� 시스템을� 목표로� 하였지만,

� � 핵심적이고� 구조적인� 이슈에� 대한� 협상에� 있어� 전혀� 합의를� 이루어내지� 못하며� 실패로� 돌아갔다.

• 트럼프의� 정책을� 그대로� 계승한� 바이든� 정부
-� “Build� Back� Better”� COVID-19� 위기극복과� 경제회복� 대응
� :� 미국� 농민,� 축산,� 어민,� 제조업� -� 양극화,� 기본� 인프라,� 연구개발투자,� 숙련공� 육성� 등� 구조적문제� 대응

-� 지속가능한� 환경과� 기후체제� 확립:� 파리협정가입과� 탄소국경세� 조정� 도입

-� 포괄적� 전략과� 공습사슬� 검토� 및� 중국의� 강압적.� 불공정한� 경제.� 통상정책� 저지

-� 동맹국과� 파트너십� 확대/규범에� 입각한� 통상정책

-� WTO� 개혁/지역무역협정� 검토/디지털� 무역협정� 체결�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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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� COVID-19� 이후� 미∙중� 갈등� 전망과� 통상� 환경
• 미·중� 패권/체제� 경쟁의� 지속� 및� 심화
-� 양국무역의� 탈동조화(decoupling)� 심화,� 기술패권경쟁� 심화(5G,� AI,� IOT,� 반도체,� 빅데이터,� 전기차� 등)

-� 체제경쟁의� 본격화:� 민주주의� vs� 국가자본주의:� 2단계협상� 대상이슈(보조금/국영기업,� 환율� 등)

-� 기술경쟁격화:� 무역제한� /� 수출제한� /� 투자제한조치� 상호� 맞대응

“기후변화,� COVID-19� 위기� 극복,� WTO� 개혁과� 같은� 글로벌� 이슈에� 있어

� 미∙중� 간의� � 협조가� 가능해� 보이지만,� 이는� 제한적이며� 잠재적으로� 분명한� 한계가� 있다.“

• COVID-19� 이후� 통상환경
-� 무역과� 안보의� 융합:� 수출통제의� 확대;� 전후� 무역질서의� 대변혁기

-� 미·중� 갈등의� 뉴노멀과� 편가르기� 경쟁의� 심화

-� 리쇼어링� 확대유도와� 디지털무역의� 확대

-� 일방주의,� 보호주의,� 포퓰리즘� 확대� 및� 다자주의� 쇠퇴

-� 디지털� 무역협정� 체결� 확산

-� 환경보호와� 노동보호를� 위한� 무역규범� 강화

■� 시사점과� 대응방안

-� 통상리스크는� 국제질서의� 대전환� 속에서� 발생되는� 구조적� 위험으로서� 변수가� 아닌� 상수

-� 사후대응보다는� 예방적� 선제·전략적� 대응� 필요:� contingency� plan

-� 모니터링� 능력강화:� 기민한� 상황판단� /� 암중모색� /� 각자도생

-� 국가안보� 개념의� 확장� 및� 재정립� 필요� *� 외국의� 공격적·적대적� 투자� 방어장치� 강화� 및� 우리� 기업� 보호� 필요

-� 위기분산:� 해외투자� 및� 국내투자유치� 전략의� 재검토� 필요

-� 아웃리치� 강화:� 미국,� EU,� 중국,� 일본,� ASEAN� 등� 거대시장

“미중� 간에� 갈등이� 사실은� 위험도� 많지만

한국� 기업에는� 새로운� 기회를� 제공할� 수도� 있다고� 봅니다.�

미국� 시장에� 대한� 중국의� 접근이� 제한되기� 때문에� 상대적으로� 좀� 유리한� 입장에� 처할� 수� 있고

반대로� 중국� 시장이� 미국의� 압박에� 대해� 내수� 확장을� 노력하고� 있기� 때문에

그런� 부분에� 대해서� 또� 기회가� 생길� 수도� 있습니다.

그래서� 기업인과� CEO분들은� 거시적인� 입장에서

현재� 급변하는� 이러한� 상황에� 모니터링� 능력을� 강화를� 해야� 된다고� 생각합니다.“

*전경련IMI� 7월� 조찬경연� 리뷰� 영상은� 전경련IMI� 홈페이지� 및� IMI� ON� 유튜브� 채널에서� 시청� 가능합니다.


